
원종만, 제14대 서울특별시육상연맹회장취임

원종만(39) GC컴퍼니글로벌(주)대표가 제14대 서울시육상경기연맹 회장에 취임했다. 
지난 8월13일 서울시육상경기연맹 회장선거에 출마한 원 회장은 2021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
서 당선증을 교부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서울시육상연맹 선관위는 선거 규정 제28조(당선인 결정) ②항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
리위원회는 본회 규정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원종만 후보가 제14대 회장으로 선출됐음을 발표했
다. 

원 회장은 제주도 출신으로 초등학교 때 육상전문화인 스파이크를 신고 제주지역 800m종목 
선발전에 출전한 경험이 있다. 군 제대후 2008년 소방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하여 서울시소방
재난본부에 13년간 근무했다.
소방재난본부 근무당시 소방과 안전과 관련된 미국, 일본을 포함한 국내외 다양한 등록특허를 
보유한 이력이 있으며, 해당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요식업에도 도전하여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 짧은 기간안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급속도로 성장시켰다. 사업의 성공과 더불어 사회공
헌 활동을 찾던 중 좋은 기회에 서울시육상연맹 회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게 되었다.

원 회장은 “그간 서울시 육상을 이끌어온 역대 회장과 회장사의 뒤를 잇는다는게 부담이 크지
만 막중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밝히며,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번 2020도쿄올림픽 높이뛰기의 우상혁선수처럼 스타가 배출되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 또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새로운 화합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가교역
할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다.


